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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역량,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 일상생활만족도 간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
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망 수준에 따라 구조적 관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2017년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
사의 장애인 표본 데이터의 1,639명이 분석 대상이며,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방법과 다집단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디지털정보화역량은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65), 일상생활만족도(=.08)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 또한 일상생활만족도(=.44)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역량이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을 매개로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29)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직접효과보다 간접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인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망
수준에 관계없이 디지털정보화역량,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은 일상생활만족도에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본 연구결과는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디지털정보화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장애
인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여가생활, 문화생활,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참여 등이 가능한 접근성과 활용성이 높은 디지
털 및 온라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practical intervention strategies  by identifying the 
relationships among digital informatization capacity, level of digital informatization accessability and life
satisfaction of disabled people and to determine differences among these relationships depending on 
perceived level of social support networks. The participants were 1,639 disabled people from the 2017 
digital information gap survey and the results, based 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multi-group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digital informatization capacity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he level of 
digital informatization accessability(=.65), and life satisfaction(=.08). The level of digital 
informatization accessability also has positive influence on life satisfaction(=.44). Second, the analysis 
result of the mediated effects of digital informatization accessability level between digital informatization 
capacity and life satisfaction was significant at a level (=.29) even greater than the direct effect of 
digital informatization capacity on life satisfaction. Third, digital information capacity and digital 
informatization accessability have an influence on life satisfaction regardless of their perceived level of
social support. The findings suggest that creating online environments where disabled people can enjoy 
leisure, culture, and social interaction with high accessibility and utility are as important as providing
education for improving their digital informatization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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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삶의 행복 및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편견 및 차별 경험 등으로 인해 삶의 
행복 및 만족을 추구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
이 더 많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연구들은 장애인의 일생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이에 기초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장애인의 
심리적 요인, 가족관계, 문화생활 만족도, 사회활동참여
[1-4] 등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고도로 정보화된 사회에서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역량 및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이 일상생활만족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변인 간의 관
계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디지털 및 온라인 환경에서 다
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특히 물리적 이동의 어려움과 
사회적 배제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에게[5]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은 삶의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역
량,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 일상생활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 장애인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망 수준에 
따라 이들 변인 간의 영향 관계에 차별적인 특징이 나타
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정보화 사회에서 PC 및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정보화역량은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6-7]. 정보화 사회는 PC 및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하여 
문화, 경제, 교육, 여가생활,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의 삶
의 많은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정보화
역량은 정보소외 계층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장노년층
과 장애인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정보화 역량이 있는 노인들은 정보화 역량이 없는 
노인들 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으며[8], 장애인 대상 연
구에서도 디지털정보화역량 수준이 높을수록 정책 활동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 

디지털정보화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이유 중에 하나는 디지털정보화역량이 높을수록 PC 
및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사회관계 및 정보공유 서비스, 생활 서비스, 정보생산 및 
공유, 네트워킹, 사회참여, 경제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
[10]을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장애인의 문화생활 만
족도, 사회활동참여, 대인관계만족도[3-4, 11]가 삶의 만

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디지털정보화활
용 수준이 높을 때 PC 및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사회활
동참여, 대인관계, 문화생활 등의 다양한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삶의 만족도를 느낄 것으로 가
정해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장애인의 심리적 특성 및 삶의 만족도
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12-13]. 특히 사회적 지지는 장
애인의 심리적 특성 및 삶의 만족도에 조절변인으로 작
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차별경험이 우
울, 장애수용 수준이 외상 후 성장, 장애정체감이 대학생
활적응, 장애 정상정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14-17]에서 사회적 지지가 조절 변인의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망 수준이 디지털정보화역량, 디지털
정보화활용 수준, 일상생활만족도의 구조적 관계에서도 
조절 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 간 차별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그동안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한 많은 연구들이 장애인의 심리적 요인, 가
족관계, 문화생활 만족도, 사회활동참여 등의 변인과의 
관계에 집중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 사회에서 중
요한 디지털정보화역량,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과 일상
생활만족도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다는 차별점이 있다. 둘
째, 장애인 관련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는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디지털정보화역량,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 
일상생활만족도의 구조적 관계에서도 나타나는지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차별점이 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역량, 디지털
정보화활용 수준, 일상생활만족도 간 구조적 관계를 탐색
하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망 수준에 따라 구조적 관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1)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역량, 디지털정보화활용 수
준, 일상생활만족도 간 구조적 관계를 확인한다.

2) 장애인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망 수준이 디지털정보
화역량,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 일상생활만족도의 
구조적 관계에서 조별 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확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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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구조모형 검증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역량,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 일상생활만족도 간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망 수준에 
따라 구조모형에 차별적 특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7년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의 장애인 
표본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 활용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

화진흥원의 2017년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는 디지
털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연간 추진 성과를 계량적으로 측
정하기 위해 2017년 9월∼12월까지 수집된 자료이며, 
장애인 조사 모집단은 2017년 8월 1일 현재 ‘장애인 복
지법’에 의해 등록된 전국의 만7∼69세 장애인이다[10]. 
본 연구에서는 2017년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의 장
애인 대상 자료 중 디지털정보화역량,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 일상생활만족도, 지각된 사회적 지지망의 응답 자
료가 있는 장애인 1,639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디지털정보화역량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역량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2017년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의 14문항을 사용하
였다. PC 이용능력 관련 7문항과 모바일 디지털기기 이
용능력 관련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이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하였다. 
문항은 PC 이용능력 관련 ‘나는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할 수 있다’, 모바일 디
지털기기 이용능력 관련 ‘나는 모바일기기에서 문서나 자
료(메모, 워드 등)를 작성할 수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10]. 신뢰도 지수인 Cronbach's α는 PC 이용능력 
.97, 모바일 디지털기기 이용능력 .94로 확인되었다. 

2.3.2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2017년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의 52문항을 사용하
였다. 최근 1년 간 디지털 기기(PC 및 모바일 기기)를 활
용한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8문항), 사회관계 및 

정보공유 서비스(10문항), 생활 서비스(10문항), 정보생
산·공유 정도(4문항), 네트워킹 정도(4문항), 사회참여 정
도(8문항), 경제활동 정도(8문항)를 확인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이 ‘전혀 없다(1점)’ ∼ ‘자주 있다
(4점)’로 응답하였다. 신뢰도 지수인 Cronbach's α는 검
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86, 사회관계 및 정보공유 
서비스 .89, 생활 서비스 .91, 정보생산·공유 정도 .86, 
네트워킹 정도 .80, 사회참여 정도 .91, 경제활동 정도 
.92로 확인되었다.

2.3.3 일상생활만족도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2017년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의 8문항을 사용하
였다. 여가 및 문화생활, 경제적 여건, 사회활동, 대인관
계, 가족관계, 내가 하는 일, 신체 및 정신 건강, 정치 및 
정부 활동과 관련된 만족도를 확인하는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장애인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점)’ ∼ ‘매
우 만족(4점)’으로 응답하였다. 신뢰도 지수인 
Cronbach's α는 .84로 확인되었다. 

2.3.4 사회적 지지망
장애인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2017년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의 11문항을 사용하
였으며, 장애인이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
다(4점)’로 응답하였다. 문항은 ‘내 주변에는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 ‘내 친구는 나를 
도우려 애쓴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10]. 신뢰도 지수
인 Cronbach's α는 .92로 확인되었다.  

2.4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분석 데이터인 2017년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는 

MDIS(MicroData Integrated Service)에서 승인을 받
은 후 자료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통계프로그램 SPSS 20.0, AMOS 20.0을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문제1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
석을 활용한 측정모형 검증, 측정모형 검증에 기초한 구
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변인은 문항묶기(item 
parceling) 방법을 사용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둘째, 
연구문제2 검증을 위한 다집단 분석은 형태동일성, 측정
동일성, 구조동일성 검증 순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모형
의 모수 추정은 최대우도 추정법을 선택하였으며, , 
TLI, CFI, SRMR, RMSEA 값을 고려하여 모형의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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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N %

Sex
Male 1,143 69.7

Female 496 30.3

Age

10-19 46 2.8
20-29 62 3.8
30-39 166 10.1
40-49 364 22.2
50-59 594 36.2
<60 407 24.8

Disability class

1st 217 13.2
2nd 274 16.7
3rd 339 20.7
4th 275 16.8
5th 284 17.3
6th 250 15.3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215 13.1
Middle school 374 22.8
High school 840 51.3

College graduate 210 12.8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63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2 .73** 1 　 　 　 　
3 .62** .53** 1 　 　 　 　
4 .49** .44** .77** 1 　 　 　
5 .52** .46** .75** .73** 1 　 　
6 .38** .39** .63** .64** .62** 1 　 　
7 .43** .41** .63** .66** .66** .70** 1 　 　
8 .36** .31** .55** .58** .62** .53** .56** 1 　 　
9 .34** .28** .56** .61** .67** .52** .62** .68** 1 　 　
10 .28** .29** .36** .38** .35** .35** .30** .27** .29** 1 　 　
11 .27** .30** .35** .35** .33** .32** .32** .23** .24** .61** 1 　
12 .20** .20** .30** .32** .31** .31** .29** .26** .28** .69** .59** 1
M 2.10 2.62 2.10 1.80 1.77 1.77 2.04 1.39 1.47 2.44 2.80 2.47 
SD .96 .85 .67 .62 .68 .76 .74 .55 .63 .57 .53 .62 
Sk .30 -.19 .45 1.10 .79 .74 .54 1.66 1.36 -.03 -.31 .09 
Ku -1.19 -.81 -.55 .77 -.24 -.39 -.27 2.39 .87 -.11 .26 -.27 

Table 2. Pearson’s correlation matrix, mean, standard deviation, skewness, and kurtosis of variables (N=1,639)

* p<.05, ** p<.01, *** p<.001
1: PC usability, 2: Mobile usability  3: Searching, e-mail, 4: Social interaction and information sharing, 5: Life, 6: Knowledged-information 
sharing, 7: Networking, 8: Social engagement, 9: Economic activity, 10: Life satisfaction(1), 11: Life satisfaction(2), 12: Life satisfaction(3)

를 판단하였다. 그리고 모형 간 차이 검증은  차이검
증, CFI 차이 검증, RMSEA 차이검증을 함께 사용하였다
[18 재인용].

3. 연구결과

3.1 연구 대상자의 특징
연구 대상자인 장애인의 성별은 남자 1,143명

(69.7%), 여자 496명(30.3%)이며, 연령은 10대 46명
(2.8%), 20대 62명(3.8%), 30대 166명(10.1%), 40대 
364명(22.2%), 50대 594명(36.2%), 60대 이상 407명
(24.8%)이다. 장애등급은 1급 217명(13.2%), 2급 274명
(16.7%), 3급 339명(20.7%), 4급 275명(16.8%), 5급 
284명(17.3%), 6급 250명(15.3%)이며, 최종학력은 초등
졸 이하 215명(13.1%),  중졸(고등학교 중퇴  포함) 374
명(22.8%), 고졸(대학교 중퇴  포함) 840명(51.3%), 대졸
(전문대 포함) 이상 210명(12.8%)이다.

3.2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검증
최대우도법에 기초한 모형 검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왜도, 첨도를 활용한 정규성 검증을 하였으며, 모든 
측정변인이 왜도 3, 첨도 10을 넘지 않아 최대우도법 사
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19].

Table 2의 측정변인 간의 상관행렬에 제시되어 있듯

이,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역량,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 
일상생활만족도 간 정적 상관의 패턴이 확인되었다.

3.3 측정모형 검증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역량,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 

일상생활만족도에 대한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한 결
과 (df=51, N=1,639)=830.214, p<.001, TLI=.920, 
CFI=.938, RMSEA=.097(90% 신뢰구간=.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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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b SE t 

Digital informatization 
capacity →Level of digital 

informatization accessability
.54 .02 23.85***  .65 

Level of digital informatization 
accessability→Life satisfaction .37 .03 12.09*** .44 

Digital informatization 
capacity →Life satisfaction .05 .03 2.07* .08 

Path b 
Bias-corrected 

95% CI

Digital informatization capacity 
→Level of digital informatization 
accessability→Life satisfaction

.20*** .29 .17∼.24

Table 3. Results of measurement model testing (N=1,639)
Latent variable Measurement variable b S.E. C.R.  AVE CR

Digital 
informatization 

capacity 

PC usability 1.00 .81 
.78 .88

Mobile usability 1.26 .04 29.44*** .90 

Level of digital 
informatization 

accessability  

Searching, e-mail 1.00 .85 

.78 .96

Social interaction and information sharing .92 .02 44.60*** .86 
Life 1.03 .02 45.54*** .87 

Knowledged-information sharing .99 .03 36.21*** .75 
Networking 1.02 .03 38.94*** .79 

Social engagement .68 .02 32.84*** .70 
Economic activity .81 .02 34.82*** .73 

Life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1) 1.00 .85 

.88 .95Life satisfaction(2) .80 .03 29.78*** .73 
Life satisfaction(3) 1.04 .03 32.10*** .80

* p<.05, ** p<.01, *** p<.001

SRMR=.042로 확인되어 타당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
다. 또한, Table 3의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합성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 요인부하량에 기초한 집중타당도, 상관계수 제곱값
과 AVE값 간의 값 차이 비교에 기초한 변별타당도가 확
보되었다[18 재인용].

 
3.4 구조모형 검증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역량,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 
일상생활만족도 간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df=51, N=1,639)=830.214, p<.001, TLI=.920, 
CFI=.938, RMSEA=.097(90% 신뢰구간=.091∼.102), 
SRMR=.042의 타당한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Fig. 1에 제시되어 있듯이, 디지털정보화역량은 디지
털정보화활용 수준(=.65), 일상생활만족도(=.08)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 
또한 일상생활만족도(=.44)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부트스트랩(Bootstrap, 5,000회) 검증 결과,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역량이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을 매개로 일
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29)가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4. Direct effects in the model

* p<.05, ** p<.01, *** p<.001

Table 5. Indirect effects in the model

* p<.05, ** p<.01, *** p<.001

3.5 다집단 검증
장애인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망 수준에 따라 디지털정

보화역량,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 일상생활만족도의 구
조적 관계에 차별적인 특징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망 수준에 따른 집단 구분은 중앙값을 기준
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망 지각 집단, 낮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망 지각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낮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망 지각 집단의 적합도 
지수는 (df=51, N=865)=419.061, p<.001, TLI= 
.922, CFI=.940, RMSEA=.091, SRMR=.037, 높은 수준
의 사회적 지지망 지각 집단의 적합도 지수는 (df=51, 
N=774)=477.417, p<.001, TLI=.902, CFI=.924, 
RMSEA=.104, SRMR=.052로 모형 적합도가 수용 가능
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집단의 적합도 지수 
또한 (df=102, N=1,639)=896.486, p<.001, TLI=.912, 
CFI=.932, RMSEA=.069, SRMR=.037로 확인되었기 때
문에 형태동일성이 확보된 모형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측정동일성 검증 결과 값[ 19.004 
(p<.05)]은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지만, 모형의 적합도(△
TLI=.006, △RMSEA=-.002)는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나 측정동일성이 확보된 모형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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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 Digital informatization capacity, LDIA: Level of digital informatization accessability, LS: Life satisfaction 
* p<.05, ** p<.01, *** p<.001

Fig. 1. Structure model

구조동일성 검증 결과 값 차이가 없으며
[ 2.37(p>.05)], TLI, RMSEA 값 차이(△
TLI=.003, △RMSEA=-.001) 또한 거의 없기 때문에, 3
개 경로 전체를 고려했을 때 사회적 지지망 지각 수준에 
따라 경로계수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개
별 경로를 고려했을 때도 모든 경로에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Table 6. Fit indices for invariance verification

model  df TLI CFI SRMR RMSEA
(90% CI)

Configural
invariance

896.486
*** 102 .912 .932 .037 .069

(.065∼.073)

Full metric 
invariance

915.490
*** 111 .918 .931 .038 .067

(.063∼.071)
Structural 
invariance

917.862
*** 114 .921 .931 .039 .066

(.062∼.070)
* p<.05, ** p<.01, *** p<.001

Table 7. Result of multi-group comparison

Paths
Low 50 High 50

 
b  b 

Digital informatization 
capacity →Level of 

digital informatization 
accessability

.55*** .67 .49*** .60 1.95 1

Level of digital 
informatization 

accessability→Life 
Satisfaction

.31*** .37 .33*** .43 .11 1

Digital informatization 
capacity →Life 

satisfaction
.05 .08 .02 .04 .39 1

All strains 2.37 3
* p<.05, ** p<.01, *** p<.001

 4.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역량, 디지털
정보화활용 수준, 일상생활만족도 간 구조적 관계를 탐색
하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망 수준에 따라 구조적 관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문제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모모형 분석 결과,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역
량은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 일상생활만족도에 대한 정
적인 직접효과가 나타났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정보화 역량 보유 수준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이는 디지털정보화역량이 
높을수록 PC 및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하여 문화, 경제, 
교육, 여가생활,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의 많은 부분을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더 큰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구조모형 분석에서 주목해서 볼 점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역량은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을 매개로 일
상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있다
는 것이며, 디지털정보화역량이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
는 직접효과보다 간접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이 매개변인으로 역할을 
하는 것은 첫째,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사회관계 및 정보공유 서비스, 생활 서비
스, 정보생산·공유 정도, 네트워킹, 사회참여, 경제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증가된 사회적 상호
작용이 일상생활만족도를 높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기존 연구 또한 인터넷 활동 과정이 중·고령 지체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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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오프라인의 제한된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가시켜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며[5], 사회참여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하고 있다[20]. 둘째, 
장애인의 여가생활 및 문화생활 만족은 삶의 만족도를 
촉진하는데[3, 21-22], 디지털정보화활용에서 오프라인
에서 제한될 수 있는 여가 및 문화생활이 가능하기 때문
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장애인의 지각된 자립생활능력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23], 오프라인보다 자기 통제력이 높
을 수 있는 디지털 및 온라인 상황이 지각된 자립생활능
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일상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역량 향상을 위
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여가생활, 문화생활,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참여가 가능
한 접근성과 활용성이 높은 디지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디지털 기기 사용과 관
련된 교육 시에도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사회관
계 및 정보공유 서비스, 생활 서비스, 정보생산·공유 방
법, 인터넷을 활용한 네트워킹 및 사회참여, 경제활동과 
관련된 실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을 시사한다.  

둘째, 장애인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망 수준에 따라 디
지털정보화역량,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 일상생활만족
도의 구조적 관계에 차별적인 특징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장애인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망 수준에 관계
없이 디지털정보화역량,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은 일상
생활만족도에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
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
분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4]. 본 연구에서 활
용한 실태조사 데이터는 장애인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망
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지 않았기 때
문에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했을 때 장애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망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될 수 있기 때
문에 사회적 지지망 수준에 관계없이 디지털정보화역량,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이 일상생활만족도에 유사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장애인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망 수준에 관계없이 디지털정보화역
량과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이 향상되었을 때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동안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한 많은 연구들이 장애인의 심리적 요인, 가족관계, 
문화생활 만족도, 사회활동참여 등의 변인과의 관계에 집

중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 사회에서 중요한 
디지털정보화역량,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이 어떤 구조
적 특성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장애인의 지각된 사회
적 지지망 수준에 관계없이 디지털정보화역량, 디지털정
보화활용 수준은 일상생활만족도에 유사한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지각된 사회적 지지망 수준과 관
계없이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
정보화역량과 디지털정보화활용이 중요함을 확인했다는 
실제적 의의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장애인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망 수준에 따
른 디지털정보화역량,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 일상생활
만족도 간 구조적 관계의 특징을 경험적으로 밝힘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실제적인 시사
점을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실태조사 문항의 한계 때문에 디
지털정보화역량,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이 일상생활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어떤 심리적 특성이 영향
을 미치는지 확인하지는 못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역량,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이 
어떤 심리적 특성을 매개로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
째, 본 연구뿐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많
은 연구들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사회적 지지망을 구분하
여 연구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오프라인
과 온라인의 사회적 지지망이 각각 장애인의 일상생활만
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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